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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뽕나무’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누에, 번데기, 비단, 잠실 등이 있습니다. 50대 이상에겐

익숙하지만, MZ세대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. 중국이 고향인 뽕나무는

약 삼천 년 전 우리나라에 양잠(누에치기)이 전해지면서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합니다.

[남산의 뽕나무] 남산에는 뽕나무와 산뽕나무가 함께 삽니다. 산에서 쉽게

만나는 산뽕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남산 숲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

뽕나무는 누에를 키우기 위해 심었는데 점차 야생화되면서 민가까지 영역을

넓혔습니다. 남산 산책로 등 길가를 따라 걷다 보면 간간이 뽕나무가 보일 겁니다.

[뽕나무와 산뽕나무 차이] 뽕나무와 산뽕나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열매(오디)

입니다. 산뽕나무는 꽃이 질 때까지 열매에 암술대가 그대로 남아 있으나, 뽕나무는

암술대가 거의 없습니다. 오디가 비교적 크면 뽕나무일 가능성이 크고, 작으면

산뽕나무일 확률이 높습니다. 잎은 미묘한 차이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.

[추억 만들기]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까맣게 익어가는 5월 말. 새까매진 손으로 오디를

입에 넣고 함박웃음 짓던 유년의 기억, 남산의 뽕나무를 보며 달콤한 추억 속으로 빠져보는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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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암술대: 암술머리와 씨방을 연결하는 부분


